
제3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 토론회  

□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이사님 말씀

제 33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특구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건설 착수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

습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특구는 그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창조경제시대의 대덕연구단지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의 공통점은 과학기술기반을 통한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키우자는 핵심 이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창업자들이 선

호하는 창업 지역을 조사한바 있는데, 1순위부터 보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곳, 투

자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곳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순서로 보면 창의적인 인재가 있어야 기술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글로벌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대덕연구단지특구는 어떨까요? 일차적으로 인적자원에 있어서는 석사와 박사가 각각 1만 명씩

이나 포진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집단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창업활동이 활성

화되고, 성공하는 기업이 배출되느냐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보면, 실리콘 밸리는 투자 받기 위한 기반이 잘

되어 있는데 반해, 대덕연구단지특구는 서울 등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해 최근 해외 IR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를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유수의 

투자회사들은 투자 기업에 대한 기업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평가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유 여부 즉, 특허 현황입

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붐이 불었을 때 투자 손실이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투자 전 특허 

기반의 기업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허가 확실한 기술기업의 경우, 인수합병

의 과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덕연구단지특구내 

연구소에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특허가 나와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이 이뤄질 

때 투자 유치의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부분은 정부의 역할, 즉 B2G를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국시장을 테스트마켓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정부구매를 전제로 한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

국의 DARPA모델은 연구개발프로젝트 지원시 기술에 대한 독창성, 신규성을 우선에 두고 선정해 

지원하며, 2단계는 1단계에 대한 프로토타입 개발 지원, 3단계는 상용화에 들어가는 막대한 연구비

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DARPA사례를 말씀 드리면,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

는 탄저균을 이용해 공공장소의 환풍구를 통한 테러 가능성이 감지된 후, 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됩니다.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미국 전역에 설치되어야 할 시스템 7만



대, 대당 설치비 4만5천불, 성능 기준 10분내 탄저균포자 100개 수준의 검출 능력을 기준으로 프

로젝트 발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자로 하여금 명확한 수요규모와 목표가격, 성능

목표를 제시하여 분명한 동기부여를 통해 대학, 벤처기업, 관련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사례 역시 미국입니다. 1천불에 게놈분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하는 목표를 내세워 매년 과제를 선정하여 1,000만 달러를 10년간 투자함으로써 초기 게놈

프로젝트에 참가한 10개 그룹 중 4개 연구 그룹의 창업과 나스닥 상장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정부의 R&D 사업 중 국방, 보건, 환경 분야는 정부가 실질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예로 든다면, 초미세먼지차단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정

부 구매 시장규모와 가격, 성능목표를 제시해 R&D기업이 명확한 목표치로 개발하게 한 후, 정부가 

구매하여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면 중국시장에서도 당연히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2G프로젝트는 국내에서의 실증화와 수요 충족이 이뤄진 후 해외 진출을 통해 수출 상품으로 육성

해 나가야 하므로 정부의 R&D예산과 장기적 예산 정책이 맞물려 진행되어야만 빛을 볼 수 있습니

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정리 하고자 합니다. 바이오니아에는 15년 된 프로젝

트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다 보니 중간

에 실패도 하고 좌충우돌 하기도 해서 1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로 기술가치평가를 

받았을 때 40억 원의 평가밖에 받지 못했고, 당연히 자금을 펀딩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프로젝트로 해외 라이센싱을 진행하다 보니 수천억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

가 날까요?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으로의 첫 진입자로서의 가치와 그러한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

는 시스템의 부재 때문입니다. 퍼스트무버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시스템과 투자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고 해도 투자로 이어질 수 없으며, 

제2의 벤처붐을 통한 고용창출과 부의 창출도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퍼스트 무버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 육성과 창업 환경 조성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앞당기는 일이라 확

신합니다. 

감사합니다.


